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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느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습니다.”(히브 4,12)

요   일 18 (주일)  19 (월) 20 (화) 21 (수) 22 (목) 23 (금) 24 (토)

성경 / 장 예레 5-6 예레 7-9 예레 10-12 예레 13-15 예레 16-18 예레 19-21 예레 22-23

확       인 ∨

입당송┃시편 84(83),10-11 참조

보소서, 저희 방패이신 하느님. 그리스도의 얼굴을 굽어보

소서. 당신 뜨락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천 날보다 더 좋

사옵니다.

제1독서┃예레 38,4-6.8-10

화답송┃시편 40(39),2ㄱㄴ.2ㄷ-3.4.18(◎ 14ㄴ)

◎   주님, 어서 저를 도우소서.

○   주님께 바라고 또 바랐더니, 나를 굽어보셨네. ◎

○   외치는 내 소리 들어 주셨네. 나를 멸망의 구렁에서, 

더러운 수렁에서 꺼내 주셨네. 반석 위에 내 발을 세

워 주시고, 발걸음도 든든하게 잡아 주셨네. ◎

○   새로운 노래, 하느님께 드리는 찬양을, 내 입에 담아 

주셨네. 많은 이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주님을 신뢰

하리라. ◎

○   나는 가련하고 불쌍하지만, 주님은 나를 기억하시

네. 저의 도움, 저의 구원 당신이시니, 저의 하느님, 

더디 오지 마소서. ◎

제2독서┃히브 12,1-4

복음 환호송┃요한 10,27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

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

복음┃루카 12,49-53

영성체송┃시편 130(129),7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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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말씀

다해 / 연중 제20주일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아

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

러 왔다.”(루카 12,51)

오늘 복음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갑자기 떠오

른 생각이다. 평화의 반대말은 무엇일까? 일반적으

로 사람들은 평화의 반대말을 전쟁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전쟁이 없는 세상이 평화로운 삶을 유지시

켜 준다고 믿기 때문일 것이다. 전쟁은 어떤 집단 사

이에 일어나는 무력 충돌 상황이다. 전쟁은 평화를 

파괴하는 강력한 힘의 논리가 지배한다. 하지만 전쟁 

상황이 아닌 지금, 나(우리)는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

고 있는가?’라고 반문해 본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평화의 반대말을 ‘불안, 혼란, 초조, 갈등, 차별 등등’

이라고도 정의하기도 한다. 이 단어들이 지니고 있는 

평화의 반대 모습은 내적으로는 나 자신의 마음 상태

(불안, 혼란, 초조)를, 외적으로는 타인과의 관계(갈

등, 차별)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받으실 ‘세

례’에 대하여 말씀하신다. 이 ‘세례’는 십자가의 수난

과 죽음을 가리킨다(마르 10,38 참조). “이 일이 다 이루

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짓눌릴 것인가?”(루카 12,50)

라는 말씀의 의미는 앞으로 다가올 십자가의 수난과 

죽음이 예수님의 내적 마음 상태를 깨뜨린다는 것일

까? 

이 말씀에 이어 예수님께서는 평화는커녕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실 것이라고 천명하신다. 그저 단순

한 분열이 아니다. 가장 밀접한 관계로 연결되어 있

는 집안의 구성원들까지도 분열될 것이라고 예고하

신다.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마태 

12,48)라는 질문으로 예수님께서는 당신 집안과의 단

절을 스스로 보여주시며 외적 관계까지도 깨뜨리시

려는 것일까?

지극히 인간적인 마음으로 오늘 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내적, 외적 모습을 바라보면 분명하게 평화

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하지만 십자가의 수난과 

죽음이라는 세례의 내적 짓눌림은 부활을 지향하고 

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루카 24,36)는 예수님께

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시

며 하신 첫 말씀이다. 당신 집안과의 관계 단절은 “하

느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루카 8,21)하라는 더 커다란 

지상 명령을 내포하고 있다. 

‘힘의 논리’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노력

한다. 때로는 그 ‘힘’이 평화로 둔갑하기도 한다. 마

치 오늘 독서에서 예레미야 예언자의 참된 예언을 재

앙이라고 우기며 거짓된 ‘샬롬(안녕, 평화)’에 안주하

려는 대신들의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존재

한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작금의 시대에 필요한 

모습은 참 예언자인 예레미야를 알아보고 부당한 힘

의 논리에 대항하여 예언자를 살리려고 노력하는 에

티오피아 사람 ‘에벳멜렉’이라는 인물에게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평화의 반

대말은 분명하게 ‘분열’이다. 하지만 이 ‘분열’은 내 

편과 네 편을 나누는 ‘편 가르기’가 아니라 오히려 에

벳멜렉이 보여준 ‘편 고르기(선택)’일 것이다. 이미 

내 안에서 평화가 아니라 분열이 시작되었다. 세상의 

‘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느님의 뜻을 선택할 

것인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실행하며 산

다면 내 마음속의 ‘편 가르기’는 

사라질 것이다.

송태일 안셀모 신부
인천가톨릭대학교 총장

평화의 반대말

이주의 암송
4 4

구절 주님, 저는 압니다. 

사람은 제 길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예레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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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과
소금

2019년 사목교서 ‘성서의 해Ⅰ’ 특집

신명기는 모세의 입을 통해서 ‘하느님은 한 분이시

고, 한 분이신 그 하느님을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이

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알려줍니다. 하

느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 그것은 하느님과 맺

은 계약에 충실하고, 하느님께서 내려주신 규정들을 

성실하게 지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신명기는 강조합

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신명기는 크게 모세의 세 개

의 연설(신명 1-4장; 5-28장; 29-30장)과 부록(31-34장)

을 통해서 전달해 줍니다.

첫 번째 설교(1-4장)에서는 모세가 호렙(시나이)에

서 시작한 광야에서의 여정을 회고합니다. 하느님과 

관계된 십계명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이 규정들을 지

켜야 약속의 땅에서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음을 알려

줍니다. 두 번째 설교(5-28장)에서는 법령과 규정들에 

대한 해석을 소개합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는 학자

들에게 ‘원신명기(原申命記)’라고 불리는 ‘신명기 법

전(신명 12-26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법전

은 예배, 정치, 형벌 등과 관련된 세부 규칙들을 다룹

니다. 세 번째 설교(29-30장)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입

니다.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말고, 하느님을 선택

할 것을 요구합니다.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 그것

은 이스라엘 백성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이니, 주님의 

가르침을 선택하여 생명과 축복을 얻을 것을 권고합

니다. 이어지는 부록(31-34장)에서는 여호수아의 후

계자 임명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모세가 열두 지

파를 축복한 이후에 죽음을 맞이하는 이야기로 마무

리됩니다. 

조금 뜬금없지만, 혹시 우리나라가 아닌 외국에서 

미사 참례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미사가 어

떠했나요? 우리나라에서 참례하는 미사와 큰 차이점

이 있었나요? 미사에 사용되는 언어 외에는 시작 전

례, 말씀의 전례, 성찬례, 마침 강복과 파견에 이르기

까지 전혀 다른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었을 것입니

다. 그것은 왜 그런 것일까요?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

백하면서 하나이며 보편된 교회를 고백합니다. 하나

이며 보편된 교회, 그것은 우리가 믿는 대상이 한 분

이신 하느님이며, 하느님을 믿는 하느님 백성도 하나

이며, 그 하느님께 드리는 제사도 하나이기에, 우리

는 세계 어디에서나 하나의 전례를 행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한 분이신 하느님, 하나의 전례, 하나의 

백성은 예수님 시대에 생겨난 가르침이 아니라, 이미 

구약 시대부터 강조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

을 강조하고, 중요하게 언급한 성경이 바로 신명기입

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

시다!”(신명 6,4)라는 신앙고백이 강조되며, 아울러 한 

분이신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백성을 

선택하셨고(신명 7,7-8 참조), 그 하나인 백성은 하나의 

전례를 통해서 한 분이신 하느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전례의 통일성을 위해서 신명기에서는 하

느님께서 약속의 땅 가운데 한 장소, 바로 예루살렘

을 선택하셨고(신명 12장 참조), 그 장소에서만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미사를 어디서나 참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당이 아니면, 옆 본당으로 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

지요. 만약, 우리 가톨릭 신자가 합당하게 미사를 참

례할 수 있는 장소는 오로지 로마에 있는 베드로 대

성당에서만 가능하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황당하겠

지요. 하지만, 구약에서는 오로지 예루살렘에서만 합

당한 예배를, 제사를 봉헌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분이신 하느님을 섬기는 길은, 

하나의 백성이 하나의 전례를 가지고, 오로지 한 곳

에서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오늘

날에 비해 교통이 더 불편한 그 옛날에 왜 이런 불편

함을 감수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모든 지역에 성전

을 짓고, 예배와 제사를 드리게 될 경우에는 위험성

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 위험성이라는 것은 다른 

이방민족들이 각자 섬기는 신들에게 봉헌하듯이, 이

스라엘 백성이 하느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위험이 

있고, 그것은 참된 하느님 신앙을 훼손할 수 있기 때

문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모세

가 경고한 잘못된 예배를 봉헌했습니다. 

신명기가 전해주는 길고 장황하고, 세부적인 규정

들은 우리 삶의 자리와는 거리가 멀게 보입니다. 그

래서인지, 읽기가 쉽지 않지요. 하지만, 신명기를 읽

으면서 그 모든 규정들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바

로 한 분이신 하느님만을 섬기고, 그분만을 사랑하라

는 요청이요,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

니다. 아울러 한 분이신 하느님이 아닌 다른 우상에 

의존했던 우리들의 신앙을 재정비해 보면 어떨까요?

신명기 II

박형순 바오로 신부 인천가톨릭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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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과
은총

다해 / 연중 제20주일

Lectio Divina, 너는 이 책을 받아 먹으라 (에제 3,1-3) 

성경을 대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성서학자들은 

성경을 하나의 학문적 연구 대상으로 대합니다. 하

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성령의 감도(感導)를 받

아 쓰인 살아계신 하느님 말씀으로 대합니다. 특별

히 고대 수도승들은 성경을 렉시오 디비나(Lectio 

Divina)라는 방법을 통해 하느님 말씀과 더 깊은 일

치에로 나아가고자 했습니다. 베네딕도 성인께서는 

“하느님의 권위로 씌어진 신·구약성서의 어느 면(面)

이나 어느 말씀이 인간생활의 가장 올바른 규범”(수

도규칙 제73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중요성이 떨어졌던 렉시오 디비나는 현대에 들어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교황 베네딕도 16세께서

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고대의 전통이

었던 렉시오 디비나를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상기시

키고 제안하고자 합니다. 기도를 동반한 충실한 성경

독서는 그분과의 친밀한 대화를 가져오고, 그 안에서 

독서하는 사람은 말씀하시는 하느님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계시헌장 40주년 기념 국제회의, 2005).

그러면 렉시오 디비나란 무엇일까요? 렉시오 디비

나는 참으로 번역하기 힘든 말입니다. 단순히 ‘성경

독서’, ‘영적독서’로 많이 번역되지만 단순한 성경독

서, 영적독서를 의미하는 말은 아닙니다. ‘독서’로 번

역되는 라틴어 렉시오(lectio)는 동사 legere의 명사형

인데 ‘모으다, 집중하다. 눈으로 모아들이다.’라는 뜻

이 있습니다. 디비나(divina)는 ‘하느님의, 신성한, 신

적인’이라는 뜻입니다. 이를 종합해보면 렉시오 디비

나는 세속적 독서나 학문적 탐구 또는 신심 서적이나 

교리적인 독서와는 전혀 다른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굳이 번역하자면 ‘거룩한 독서’나 ‘성독’이 

가장 무난하지만 원어 그대로 렉시오 디비나라고 말

하는 것이 원래의 의미를 더 풍부하게 드러내줍니다. 

렉시오(lectio)는 독서하는 인간의 능동적 활동을 함

축하고 있다면, 디비나(divina)는 그 독서 자체가 이

미 초자연적인 활동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고대 수

도승들은 렉시오 디비나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인간

에게 건네시는 하느님 말씀의 신비를 성령의 활동을 

통하여 마음으로 이해하는 동시에 그 말씀에 능동적

으로 응답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므로 렉시오 디비

나는 인간적 활동인 동시에 성령에 의한 초자연적 활

동인 것입니다.

렉시오 디비나를 통해 우리 마음 안에 새겨지고 간

직된 하느님 말씀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빵이 되고 우

리 몸이 됩니다. 말씀을 읽고 먹고 소화시키는 사람

은 말씀 안에서 감미로움을 맛보게 됩니다. 예레미아 

예언자는 “당신 말씀을 발견하고 그것을 받아 먹었더

니 그 말씀이 제게 기쁨이 되고 제 마음에 즐거움이 

되었나이다. 뼛속에 가두어 둔 주님의 말씀이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오르니 제가 그것을 간직하기에 지

쳐 더 이상 견뎌내지 못하겠나이다”(예레 15,16;20,9)라

며 노래합니다. 이처럼 하느님 말씀의 감미로움을 맛

본 사람은 이 감미로움을 다른 이에게 전하지 않으면 

못 견디고 말이나 행동으로 드러내게 됩니다.

렉시오 디비나는 그 말 자체에서 알 수 있듯이 신

학적 학문연구나 주석, 또는 세속적 독서와는 근본

적으로 다릅니다. 하느님의 은총과 성령의 인도하심

에 따라 자신의 전(全) 존재로 하느님 말씀을 마음으

로 읽고 들으며 그분의 현존 안에 깊이 머물고자 하

는 것입니다. 이러한 렉시오 디비나를 고대 수도승들

은 어떠한 방식으로 했을까요? 안타깝지만 이에 대

한 자료는 많지 않습니다. 고대 수도승들이 자신들의 

제자들에게 수행 방법을 글로 남기지 않고 말과 행동

으로 전수해 주었습니다. 그들에게 렉시오 디비나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기에 문헌으로 남길 이유가 없

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12세기 카르투시오회 원장

이었던 귀고 2세의 서한 ‘수도승의 사다리’를 통해 수

도승들이 행했던 렉시오 디비나에 대해 전반적인 윤

곽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 내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려드

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욱 안토니오 마리아 클라렛 신부 성 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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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구 소식

교구 행사  

교구 가두선교단 하계 피정

복음화사목국 선교사목부 산하 단체 가두선교단(=담당 명

형진 시몬 신부)은 11일(주일) 교구청 청소년센터 213호에

서 30여 명의 단원들과 함께 가두선교단 하계 피정을 진행

하였다. 미사를 통해 명형진 신부는 매주 정해진 시간에 거

리로 나서 하느님을 전하고자 선교하는 단원들을 격려하며, 

“언제나 깨어있는 신앙으로 일상 안에서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

다. 이날 진행된 피정에서는 노틀담 수녀회 수녀들의 “복음 

선포자의 자세”와 “길거리 사도직 체험”, “선교 레크리에이

션” 등 4개 분야의 주제로 강의가 진행되었고, 선교 활동 체

험 나눔을 통해 선교사로서의 사명과 다짐을 다시 한번 되

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본당 소식  

검단동 본당 치매 예방 교육 

1일(목) 검단동 본당(=주임 김상인 필립보 신부)에서 본당 

어르신들을 위해 인지 기능 극대화와 다양한 오감 과정으로 

치매 예방 교육을 진행하였다. 교육에 참여한 한 교우는 “치

매 걱정도 되고 사람을 만나기도 쉽지 않은 이 때에 이렇게 

부인과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반갑다”고 소

감을 밝혔다. 재능 기부 강사 서경애 대데레사는 강의를 통

해 유산소 운동 하루 30분, 등푸른생선 먹기, 음식 꼭꼭 씹

어먹기, 숙면, 즐거운 생활, 책 읽는 습관 등을 강조하였다. 

한편 치매 예방 교육은 총 6개월 과정으로 지난 7월부터 첫

째, 셋째 주 목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하고 있다.

교구 홍보기자 김미현 에스텔

본당 소식  

남촌동 본당 뇌졸중 건강 교실

2일(금) 남촌동 본당(=주임 정하선 베드로 신부)에서 인천

성모병원(=병원장 홍승모 몬시뇰)의 강좌인 ‘뇌졸중 건강 

교실’을 진행하였다. 오전 미사 후 본당 신자들을 대상으로 

장경술 교수(=인천성모병원 신경외과)가 “뇌혈관 질환 및 

뇌졸중의 정의”, “뇌졸중의 원인과 최신 치료법”, “뇌혈관질

환 예방 생활습관” 등의 강의를 진행하였다. 장경술 교수는 

“작은 힘이지만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뇌졸중 예방을 위해 부천 삼

정동 본당을 시작으로 해안 본당, 만수2동 본당, 소래포구 

본당, 남촌동 본당 등에서 강좌를 이어오고 있다. 

교구 홍보기자 변훈 바오로

본당 소식  

원미동 본당 팔팔 나눔 행사

8일(목) 원미동 본당(=주임 김복기 야고보 신부)에서는 어

려운 이웃들이 무더위를 건강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삼계탕

과 김치, 버섯, 과일, 디퓨저 등으로 구성된 키트 260인분을 

나눔 하였다. 대상자는 시청 희망복지과에서 저소득층 노약

자 및 아동 가정을 추천받아 선정하였으며 부천시와 심곡동

의 복지기관 4곳, 본당에서 도움이 필요한 교우들에게 구역

별로 지급되었다. 김복기 신부는 “비록 작은 나눔이지만 오

늘을 통해 모두가 활발하고 생기 넘치는 소중한 하루가 되

길 바라는 마음으로 <팔팔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라고 설

명하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공존하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기회를 자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교구 홍보기자 김세영 소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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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신앙축제는 인천교구 모든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쁨을 나누며,

다양한 프로그램의 참여와 홍보 기회를 접하여 청년들이 본당에서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시간입니다.

  2019년도 교구장님께서 선포하신 특별 성서의 해를 보내며 각 본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들이 성경 묵상을 토대로 성가를 기쁘게 찬양하고 그 

내용을 많은 청년들과 나눌 수 있도록 청년 성가제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서류신청 및 영상제출: 8/31(토)            선정팀 발표: 9/6(금) *선정팀 개별 통보

오리엔테이션 및 실연리허설·사전 영상 제작용 촬영: 11/3(주일) 10:00~16:00

축제 본 무대 최종리허설: 11/23(토) 10:00          청년신앙축제: 11/24(주일)

1) 의미 - 선곡된 성가와 성경 구절의 내용이 서로 관련되어 있고, 삶과 신앙생활 속에서 말씀이 묵상 되었는가. 

2) 표현 - 기존의 성가를 충분히 감상하고 이해하였으며 의도한 바를 적절한 방법과 기술을 사용하여 재구성하였는가.

3) 전달 - 확실한 연주를 통해 성가가 명확하게 잘 전달되고, 신앙적인 감동을 고취시켜줄 수 있는 효과가 있는가.    

신앙축제 당일 본 무대에서 선보일 성가곡의 전체 연주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영상미보다 음악성이 더 중요합니다.)

※ 제출 된 영상만을 통해 일곱색깔 무지개 팀을 선정하는 심사가 진행됩니다. / 접수메일: blue-us@naver.com

행사 안내 및 모집

때: 9/20(금)~22(토)

곳: 심조이 바르바라 피정의 집

대상·비용: 45세 이하 청년 / 11만원

☎ 010-8721-0624

프네우마 25차 청년 성령안의 새생활 피정

때·곳: 8/26(월) 20:00 도화동 성당

2학기 교리교사 아카데미 개강 미사

2019 추석 VIVA 청춘 취소 안내

신청자 저조로 인해 취소되었습니다.

때: 8/28(수) 20:00

곳: 심조이 바르바라 피정의 집

대상: 교구 청년 누구나

☎ 청년·청장년부 032-765-6955 

8월 청년 열린 미사 & 신앙특강

청년 성가제 세부 일정

제출 영상 조건

일곱색깔 무지개 선정 기준

청소년사목국 청년·청장년부 1945 소식

청년 성가제 ‘일곱색깔 무지개’

교 구 청  알 림

◈ 생명&환경교리학교
때·곳: 9/30~11/11 사회사목센터 4층 강당
☎ 환경사목부 032-765-7255

◈ 인천ME 제418차 주말
때·곳: 8/23(금)~25(주일) 강화 50주년기념 영성센터

교 육  |  피 정

◈ 수도자와 함께하는 행복한 책 읽기
때: 9월~ 매주(수) 2시간씩 [10회]
40~60대 남·녀 / 선착순 10명 / 12만원(도서비 별도) 
☎ 바오로딸 최 쥬세피나 수녀 010-3788-8579 

◈ 믿음·변화·구원을 위한 1일 피정
주제: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자!
때: 9/2(월) 9:30~17:00 
곳: 답동 문화관 3층 성령홀
강사: 마진우 요셉 신부(대구대교구)
준비물: 묵주, 미사도구, 도시락(김밥, 컵라면 판매)
미사(16:00): 손광배 도미니코 성령전담 신부
☎ 032-761-6301, 010-9227-3265

◈ 분도문화영성학교 영성 특강-가을
때: 9/7(토) 10:30~16:30
곳: 분도빌딩 5층 봉헌회관(서울 장충동)
주제: 토머스 머튼의 영성 2
강사: 박재찬 신부(성 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
수강료: 1만원(점심 포함), 선착순 50명
☎ 분도출판사 02-2266-7152

◈ 성심수녀회 예수배움터 피정 및 교육
·예수마음기도: 11/2~3 [1박 2일], 
10/16~20 [4박 5일], 10/2~10 [8박 9일] 
·이냐시오 영신수련: 10/2~6 [4박 5일], 
10/18~20 [2박 3일] 
·에니어그램 기본과정: 10/25~27, 11/29~12/1
곳: 성심수녀회 예수마음배움터(파주)
☎ 031-946-2337, 8

◈ 병자들을 위한 꽃동네 치유 세미나
미사, 강의, 면담, 고해성사, 치유 예절과 안수   
때: 9/21(토) 11:00~22(주일) 16:00
곳: 음성꽃동네 사랑의 영성원
대상: 모든 병자와 간호하는 가족들
접수: 선착순(사전접수자만 참석 가능)
회비: 5만원 ☎ 010-5490-5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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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  피 정

◈ 전진상 영성센터
·자아의 통합과 영성: 9/5~12/19 매주(목) 10:00
·독서와 마음나누기 집단상담(책 제목-내 안의 어린아이)
9/3~10/15 매주(화) 10:00~13:00 
☎ 전·진·상 영성심리상담소 02-726-0700 

◈ 가정선교회<부부나들이 피정>
때·곳: 10/19(토) 14:00~20(주일) 17:00 아론의 집 
회비: 1부부-15만원(신협 131020141399 천주교 서울대교구)
강사: 홍성남 신부, 한철호 신부 외 
·성가정 영성 1일 대피정 
때·곳: 9/4(수) 9:30~16:30 명동 가톨릭회관 
강사: 한철호 신부, 이현주 회장
☎ 010-4204-1522, 02-777-1773

◈ 가정회복 은혜의 낮피정(고해성사, 상담)
때: 8/19(월) 13:00~16:30(말씀, 찬양)
곳: 정동 프란치스코회관(1, 2호선 시청역)
☎ 010-7282-2422, 010-5245-0121

◈ 제주 면형의 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도회 수사들과 함께 제주성지, 역사, 평화 순례,
미사(성무일도), 나눔, 올레길·오름 트레킹
-모든 일정은 왕복항공권 포함하여 예약가능함
때: 9/1~4(추자도), 9/7~9, 9/16~18, 
9/21~24(추자도), 9/30~10/3(추자도), 10/17~19 
☎ 02-773-1463, 064-756-6009

◈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개인, 가족, 본당 단체 등(올레, 미사, 기도, 강의)
때: 8/28~30, 9/1~4, 9/18~20, 9/22~25, 
9/27~29, 10/3~6 ☎ 064-796-9181

미 사  |  행 사

◈ 8월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때·곳: 8/20(화) 14:00 도화동 성당

◈ 파티마의 세계사도직(푸른군대) 월례미사
때: 8/19(월) 10:00 쎌기도 / 11:00 미사
곳: 성모 순례지 ☎ 010-5423-9760

◈ 의정부교구장배 가족오리엔티어링 대회
오리엔티어링 경기, 체험부스, 경품추첨 등
대상: 전신자(가족, 본당 단체, 주일학교, 기관 등) 
때·곳: 9/22(주일) 10:00 한마음청소년수련원
자세한 내용 홈페이지 참조 ☎ 031-840-0742 

◈ 하느님 자비의 사도모임(팔로티회)
때·곳: 8/20(화) 14:00~17:00 부천가톨릭교육관
강의, 고해성사, 성시간, 미사 ☎ 010-3809-0200

◈ 가톨릭문화원 음악 미사
목&주일 14:00 (김포시 하성면 월하로 970-18)
1부 음악 미사, 2부 무료 콘서트 ☎ 1577-3217
(목요 콘서트 ‘찬양, 거룩한 기쁨’&주일 음악회)

◈ 예수의 성모 관상수도회 영성미사 및 영성강의
때·곳: 8/24 매월 4째주(토) 명동 가톨릭회관 7층 
13:00(고해성사), 14:00(미사 및 성시간, 가톨릭신자)
미사 및 강의: 문호영 신부 ☎ 032-933-7237, 4825

◈ 한국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
때·곳: 8/22(목) 14:00 답동 주교좌 성당
☎ 02-3673-2525 
성소문의 ☎ 김낙윤 신부 010-8715-2846

모 집  |  일 반

◈ 인천대건고등학교 사제관 식복사 모집
근무조건: 토요일 오후, 주일, 법적 공휴일 휴무
출근: 10:00 / 보수: 추후협의
☎ 인천대건고등학교 행정실 032-822-0451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직원(전담연구원) 채용
교회 내 성폭력 방지 특별위원회 전담연구원 1명(계약직)
제출서류: 주교회의 홈페이지-알림마당-알림 참조
마감: 8/23(금) 14:00 접수 서류까지 
이메일 문의: mano@cbck.kr

◈ 가톨릭신문사 직원 모집
분야: 기자(취재, 편집) / 구분: 신입, 경력(계약직)
접수: 9/4(수)까지 ☎ 02-778-7679
홈페이지(www.catholictimes.org) 참조

◈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벌초행사
때·곳: 9/8(주일) 하늘의 문 묘원, 마전묘역
☎ 총무 010-9121-6229

◈ 카리타스 성물센터
단체선물 가능, 상품권 판매, 사회복지센터 1층
(월-휴무) ☎ 032-766-1225

◈ 전례 조각초 가을학기 모집
때·곳: 9월~12월 [12주] 인천 논현역 푸르지오시티
☎ 전례미술연구소 010-7457-0811

◈ 가톨릭여성심리상담소(여성심리, 부부, 가족)
☎ 02-990-9366(월~금 10:00~16:00 전화상담) 

◈ 솔샘나우리센터(심리, 정서치료) 
재) 천주교쌘뽈수도원유지재단
모래놀이, 놀이, 미술, 인지학습, 언어치료, 
감각통합치료 / 대상: 아동, 청소년
☎ 032-872-2731 / www.solsam.or.kr

◈ 글라렛 선교수도회 심리 상담
심리 상담(불안, 우울, 성격), 대인관계 어려움, 가족관계, 
직장 및 학교 부적응 / 상담료: 1회-5천원
대상: 개인, 부부, 가족, 청소년
곳: 부천시 심곡본동 608-7 ☎ 010-7794-6031

◈ 가톨릭 클래식기타합주단 초급반 모집
때: 매주(금) 19:00~ 60세 이하 여성신자
곳: 검단동 성당 ☎ 010-3341-3946

◈ 교구 가톨릭합창단 단원 모집 
성가봉사 가능한 남, 여 ☎ 010-5392-0280
때·곳: 매주(월) 20:00 사회사목센터 B1 

◈ 시스띠나음악원 회원 모집
평화방송 ‘다함께 성가를’ 이호중 교수의 성가발성 
오전반 (화, 금) 11:00 / 오후반 (화, 수) 19:30 (주-1회)
☎ 02-363-2258

◈ 커피바리스타교육(가톨릭바리스타협회)
과정: 에스프레소, 라떼아트, 홈바리스타, 창업, 
로스팅, 자격증 [주1회-12주]
☎ 010-9040-8306, 010-2511-6845
http://club.catholic.or.kr/barista

◈ 양업고등학교 신입생 모집
가톨릭 유일의 대안교육 특성화 학교
아시아 최초로 좋은 학교(Q.S) 인증
접수: 9/17(화)~30(월) / 모집: 전국 전 지역
☎ 043-260-5076 

◈ 성 요셉 상호문화고등학교 입학 안내
더불어 행복한 삶을 위한 상호문화 대안교육
학교설명회: 9/7 14:00 본교 시청각실
상호문화캠프: 9/28 본교(중학교 재학생 대상) 
곳: 전남 강진군 강진읍 금릉2길 24
☎ 061-432-9240~1

◈ 가톨릭대 평생교육원 가을학기 수강생 모집
가톨릭전례꽃꽂이, 한국전통민화(궁중. 전문가), 성악,
디지털 사진작가, 오르간아카데미, 분노조절상담사(온라인), 
복지원예사, 미술심리지도사, 나를 찾는 글쓰기 학교
곳: 가톨릭대 성심교정 평생교육원(경기 부천시 역곡동 소재) 
☎ 02-2164-6587

◈ 2020학년도 전기 인천가톨릭대 대학원생 모집
접수: 11/5(화)~14(목)
모집: 현대회화, 바이오메디컬아트, 3D융합조형,
스테인드글라스, 교회문화재, 헬스케어환경디자인,
이콘, 스마트콘텐츠, 간호학 ☎ 032-830-7015

순 례  |  기 타

◈ 해외성지순례 안내
스페인-파티마-루르드-파리(미사: 지도신부 동행)
10/5~17 대한항공 직항편 이용
10/6~15 동유럽 5개국 365만원
10/7~17 터키, 그리스 355만원
☎ 032-666-2300, 010-6322-0293

◈ 한국 예수회 후원회 해외 성지순례
9/6 이스라엘 [9일] (추석연휴) 350만원
9/16 알프스 주변 수도원 순례 및 성모 발현 성지
10/8 스페인, 프랑스(루르드), 포르투갈(파티마)
10/22 터키, 그리스(사도 바오로의 발자취) [12일]
11/4 이스라엘, 요르단 [13일] 370만원
☎ 02-722-8366

◈ 제주 성지순례 3일
때: 9/17~19, 10/15~17, 11/5~7, 12/17~19
곳: 제주성지 6곳(안성철 마조리노 신부 동행)
☎ 064-805-9689
해외순례: 2020/3/2 그리스, 터키 [12일]

수도회명   때 / 곳 문의

예수회 8/24(토) 15:30 / 예수회센터 이냐시오카페 010-3324-0731

예수고난회(남자) 8/30~9/1 / 청주예수고난봉쇄수녀원 010-6804-4904  

성 소 모 임


